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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일 태양전지 기술 공동개발
건국대, 독일 태양에너지연구소와 협약 … 서울시에서 125억원 투입

한국과 독일이 손잡고 태양전지의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8일 건국대학교에서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연구소의 아이케 베버 소장, 건국대

학교 오명 총장과 함께 차세대 태양전지기술 개발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건국대학교는 차세대 태양전지 관련 원천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5년간 총 125억원의 연구비용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20%의 지분을 갖게 된

다.

서울시는 앞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관련 연구 성과를 친환경적인 도시설계에 활용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인

친환경 분야에서 서울시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08년 5월 서울시와 에너지․기후변화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프라운호

퍼연구소는 서울시 신청사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 설계, 월드컵공원 에너지제로하우스 설계 등에 참여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프라운호퍼연구소와 녹색기술 인력 양성에 선두적인 건국

대가 서울시와 손잡았다”며 “앞으로 세 기관이 신․재생 에너지 녹색기술 산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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